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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14일                                           대통령 발언록

농림부 업무보고

농업과 농민이 낙후 된 것은 정부와 정책의 책임이 커, 반성하는 자세로 

해결의 길을 만들자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행정을 해온 공무

원들은 다른 부처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힘들게 노력해왔습니다.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가 정보통신처럼 융성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중이 낮아지는 분야여서 고충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은 농업과 농민의 현실이 한심하다고 말할 만큼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과 농민이 어려운 것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 등으로부터 

낙후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정 역사를 보면 공무원 정부가 

책임을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최

선을 다했을 수 있으나 조직 전체로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개인과 조

직의 책임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예산·경제부처와의 관

계에서 서로 조화롭게 조정이 안 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건들을 얘기하기 전에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자세로 분발해주십시

오. 선배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반성의 자세로 출발

해야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장관도 그렇고 저도 새로 대통령이 돼서 

농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쟁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은 적절했습니다. 선거와 인수위 과정에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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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해서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현안도 해결하고 농정 방향도 따져봅

시다. 보고라기보다는 모색하는 자리로 보고 토론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

습니다. (총리, 경제부총리, 민주당 정책위의장 순으로 죽 소개한 뒤 함께 

참석한 민간 사이드 참석자들 소개) 인수위 시절 산업정책 분야인 2분과를 

맡았던 김대환 교수가 앞으로도 정책 전반에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빈 자문위원 이시죠. 도움 받았는데 그 동안 

얼굴을이봉수 위원장은 직함이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농업현

장에 조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경남 지부장 시절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인사하고 계속 자문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조언 받으

려 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눈을 부라려서 거북할 때도 있으나 현장이 정확

합니다. 비판적 조언 방향으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